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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한국 초연 이후 882회 공연, 120만 관객을 동원한, 위풍당당 국민뮤지컬 <맘마미아!>가 2009년 국립극장 공연 이후 2년 만인 8월 30일부터 신도림에 새롭게 개관하는 ‘디큐브아트센터’에서 공연된다.  

2011년, 서울 서남권에서 계속될 뮤지컬 <맘마미아!>의 흥행 신화! 

뮤지컬 <맘마미아!>는 2004년 초연 이후 중,장년 관객 개발은 물론, 지난 해엔 이천, 창원, 구미등 23개 지역에서 202회 공연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특히 지난 9월 창원 공연에서 뮤지컬 <맘마미아!>는 최단 기간 100만 관객 돌파라는 대 기록을 세웠으며 오는 2011년 12월 10일, 뮤지컬 <맘마미아!>의 1000회 공연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초연 이후 매번 새로운 도전과 흥행의 연속이었던 뮤지컬 <맘마미아!>가 2011년 서울과 경기를 관통하는 교통의 중심 신도림 역에 위치한 한국 최고의 복합 문화공간 디큐브 시티의 ‘디큐브아트센터’에서 6개월 장기 공연으로 관객을 만난다. 관광, 쇼핑, 문화의 명소로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디큐브시티 내 디큐브아트센터는 1200석 규모의 대극장으로 객석 끝에서 무대까지의 거리가 28m를 넘지 않는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설계되었다. 전 좌석에서 만족스러운 시야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최고시설의 음향과 조명으로 디큐브아트센터는 뮤지컬 <맘마미아!>를 위한 최적의 공연환경을 제공해 줄 것이다. 
2011년 <맘마미아!> 공연에는 최고의 ‘도나’로 절정의 기량을 과시하고 있는 최정원과 전수경, 이경미, 성기윤 등 최고 베테랑 배우들이 영화 속 소피(아만다 사프리드)를 닮은 신예 박지연과, 2009년 서울 공연부터 소피 역을 맡았던 김자경과 함께 환상적인 호흡을 선보일 것이다. 여기에 부드럽고 감미로운 음색을 지닌 ‘해리’ 역의 이현우, 연극무대를 통해 안정감 있고 인상적인 연기를 펼친 ‘빌’ 역의 박윤희가 새롭게 합류, 한층 섹시해진 아빠들의 신나는 커튼콜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익숙하면서도 신선한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The World’s No.1 Show 뮤지컬 <맘마미아!>
뮤지컬 <맘마미아!>는 세계적인 팝그룹 아바(ABBA)의 히트곡 22곡을 엮은 쥬크박스 뮤지컬로, 1999년 영국 웨스트엔드에서 탄생한 이후 현재까지 영국을 비롯 미국, 독일 프랑스 등 46개 나라 300개 주요도시에서 45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 20억 불 이상의 티켓판매고를 올리는 등 지금도 전세계 관객들의 사랑을 받으며 공연되고 있다.

1. 2011 뮤지컬 <맘마미아!> 공연개요

공연일시 : 2011년 8월 30일부터 ~ 2012년 2월

공연장소 : 디큐브아트센터 디큐브씨어터 (신도림역)

공연시간 : 화,목,금 8시 / 수 3시 / 토 3시, 7시 30분 / 일 2시, 6시 30분 (월 공연없음)

티켓가격 : VIP 11만원 / R 9만원 / S 7만원 / A 4만원

주    최 : SBS, ㈜신시컴퍼니
주    관 : 이데일리
협    찬 : BC Loun.G  삼성전자  대한생명
후    원 : Daum

출    연 : 최정원(도나), 전수경/황현정(타냐), 이경미(로지), 이현우/황만익(해리)
          성기윤(샘), 박윤희(빌) , 김자경/박지연(소피), 이창원(스카이) 등 

스 태 프 : 연출 폴게링턴 , 국내연출 한진섭 , 음악감독 마틴 로우 , 국내 음악감독 김길려 외

공연문의 : 인터파크 1544-1555

사진자료: 웹하드(www.webhard.co.kr) ID : seensee1 /비밀번호 :1234 / 뮤지컬<맘마미아!> 폴더 
2. 뮤지컬 <맘마미아!>는 어떤 작품인가
· 뮤지컬 <맘마미아!>의 탄생

뮤지컬 <맘마마아!>는 프로듀서 쥬디 크레이머(Judy Craymer)의 참신한 발상에서 시작되었다. 팀 라이스(Tim Rice) 프로덕션에서 프로듀서로 일하던 쥬디 크레이머는 뮤지컬 <체스 Chess>를 제작하면서 전설적 그룹 ABBA의 멤버 베니 엔더슨(Benny Andersson)과 비욘 울바우스(Björn Ulvaeus)와 처음 인연을 맺는다. 1989년, 세계적 히트를 구가하고 있는 그들의 음악성에 주목한 쥬디는 베니와 비욘에게 ABBA의 노래를 엮어 뮤지컬을 만들 것을 제안하고, 1994년 마침내 새로운 뮤지컬 <맘마미아!>의 신화가 탄생하게 된다. 영국 극작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캐서린 존슨(Catherine Johnson)과 오페라와 연극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필리다 로이드(Phyllida Lloyd)연출, 쥬디 크레이머의 기획으로 각본, 연출, 기획 모두가 동갑내기 여성으로 구성된 독특한 뮤지컬 <맘마미아!>는 팝 그룹 ABBA의 명성만큼이나 대단한 힘을 발휘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이끌어 가는 21세기 뮤지컬의 대명사로 자리잡았다.

· 웨버와 맥킨토시의 신화를 넘어선 세계최고 흥행작

뮤지컬 <맘마미아!>가 오늘날 세계 뮤지컬 시장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 할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롱런 뮤지컬을 기다리고 있던 때에 웨버나 맥킨토시의 주류가 아닌 이른바 비주류에서 빚어낸 롱런 신화였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반, 뉴욕과 런던에서 <캣츠>와 <미스 사이공>등의 작품이 하나 둘씩 막을 내리면서 이 뒤를 이을 신작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런던의 경우 1960년대 고전작품의 리바이벌만이 활발해 지면서 지루한 공황기를 겪는다. 1999년 4월 6일 런던 프린스 에드워드 극장 (Prince Edward Theatre)에서 초연된 뮤지컬 <맘마미아!>는 미처 상상할 수 없었던 큰 성공을 거두며 런던 뮤지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오프닝 이후, 박스 오피스 기록을 연일 갱신하며 입석까지 매진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데일리메일은 “뮤지컬 <맘마미아!>는 <오페라의 유령>과 <레미제라블>의 뒤를 잇는 최고의 히트작”으로 평가했다.
<맘마미아!>의 성공행진은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더욱 불이 붙는다. 2001년 10월 <캣츠>가 막을 내린 뉴욕의 윈터가든 (Winter Garden)극장에서 공연중인 이 공연은 브로드웨이 초연 당시 9.11 테러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객석점유율 99%를 올리며 초토화된 미국 공연시장에 불을 붙이며 그 저력을 과시하였다. 

3. 2011년, 다시 한번 <맘마미아!>
· 전국을 누비고 다시 돌아온 뮤지컬 <맘마미아!>

해외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최고의 흥행공연으로 자리매김한 뮤지컬 <맘마미아!>는 2010-2011년 전국투어를 거치며 대도시부터 그 동안 쉽게 대형뮤지컬을 만날 기회가 적었던 지방의 중 • 소도시까지 점령하였다. 지난 1년 여간 국내 23개 지역을 순회, 202회 공연에 17 만 관객을 모으며 전국을 누빈 <맘마미아!>는 지방관객들의 문화적 교양과 욕구를 반영하듯 매 공연마다 객석을 가득 채우며 2010년 9월 창원공연에서 100만 관객 돌파라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한편, 2년 만에 서울로 돌아온 이번 공연에서는 오는 12월 10일 1000회 공연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 서울 서남권 지역의 문화를 리드하다!

초연 이후 매번 새로운 도전의 연속이었던 뮤지컬 <맘마미아!>가 2011년 서울과 경기를 관통하는 교통의 중심 신도림 역에 위치한, 한국 최고의 복합 문화공간 디큐브 시티의 ‘디큐브아트센터’에서 6개월 장기 공연으로 관객을 만난다. 이로써 <맘마미아!>는 그 동안 공연예술로부터 다소 소외되었던 서남권 지역의 문화를 이끄는 중심축이 되어 구로, 금천, 강서, 양천을 비롯해 안산과 수원, 인천 등 수도권지역까지 아우르며 문화적 목마름을 해소해 줄 수 있게 되었다. 2011뮤지컬<맘마미아!>가 공연 될 1,200석 규모의 뮤지컬 전용극장 디큐브씨어터는 무대 앞 선에서 객석 끝까지의 거리가 최대 28m를 넘지 않도록 설계하여 객석 2층에서도 마치 코앞에서 공연이 펼쳐 지는 듯 한 현장감으로 관객이 작품에 더욱 몰입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해외 뮤지션들의 대형 콘서트에만 사용되던 최신 음향 시스템(L-ACOUSTICS사의 K1시리즈)을 세계 최초로 실내 공연장에 도입하여 객석 어느 곳에서든 생생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게 함으로써 <맘마미아!>를 위한 최적의 공연환경을 갖추었다. 

· <맘마미아!>로 불어온 新바람 
최정원, 전수경, 이경미, 성기윤, 황현정 등 초연부터 지금까지 오랜 공연기간 동안 호흡을 같이 한 이들이 작품의 오리지널리티를 고수하며 안정감 있는 무대를 선보이는 가운데 ‘해리’역의 이현우, ‘빌’역의 박윤희가 새롭게 합류, 2011<맘마미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 넣어주고 있다.
뮤지컬 ‘싱글즈’ 이후 5년 만에 뮤지컬에 참여하는 가수 이현우는 “ABBA의 음악을 너무 사랑해서 <맘마미아!>에 꼭 참여해보고 싶었다”며 런던의 부유한 은행가이지만 마음 한편에 낭만을 간직한 아빠 후보 ‘해리’역을 맡아 따뜻하고 이지적인 모습으로 캐릭터를 완성해 가고 있다. 이에 <맘마미아!>의 캐릭터가 갖고 있는 코믹요소에 이현우의 트레이드 마크이기도 한 부드럽고 지적인 이미지와 만나 이전에 한번도 만나보지 못한 새로운 캐릭터가 탄생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유롭고 거칠 것 없는 탐험가이자 여행작가 ‘빌’역은 많은 연극작품들에서 안정감 있고 인상적인 연기를 선사한 연극배우 박윤희가 맡아 작품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한편, 이 작품의 또 다른 주인공 도나의 딸 소피 역은 2009년 공연부터 소피 역을 맡아 온 김자경과 지난해 지방공연 오디션 중 혜성처럼 나타난 박지연이 이번 공연의 소피 역을 맡았다. 특히 박지연은 긴 웨이브 머리의 사랑스러운 마스크에 고운 소리까지, 영화 속 소피를 연상시키며 모든 심사위원을 무장해제 시키며 생애 첫 오디션에서 ‘소피’역을 따내는 행운을 거머쥔 신데렐라. 다년간 소피 역을 맡으며 한층 물이 오른 김자경과, 지방 공연이 전부이지만 신인다운 풋풋함이 있는 박지연, 두 소피의 서로 다른 매력이 뮤지컬 <맘마미아!>의 즐거움을 더해 줄 것이다. 
4. 새로운 감각을 일깨워준 <맘마미아!> 무대 매커니즘
· 최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심플한 무대

<맘마미아!> 한국 공연의 무대는 <오페라의 유령>, <레미제라블> 등 세계 유수의 뮤지컬 무대가 모두 거쳐간 독보적 무대 제작소 AFCT (Adelaide Festival Centre Trust)에서 만들어졌다. <맘마미아!>의 무대는 얼핏 간결하고 단조로워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세련되고 세심한 첨단 기술력이 응축되어 있다. 

먼저, 대형 축을 이용해 전환되는 무대는 일반적인 무대 전환 시 발생했던 소음을 없앴다. 또한  <맘마미아!>는 S자와 U자형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독특한 무대는 그 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상하 좌우나 원형무대의 단조로운 움직임보다 훨씬 다양한 각도로의 전환을 용이케 하며,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효과적인 전환이 가능하다. 때문에, ABBA음악의 빠른 템포에 어울리는 속도감 있는 무대전환으로 관객들은 지루함을 느낄 새가 없으며, 연출의 폭을 보다 넓힐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 공연의 무대는 <맘마미아!>가 공연되고 있는 그 어떤 나라보다 기술력에서 훨씬 우위이다. 특히 웨스트엔드 극장에서 공연되었던 <맘마미아!>는 현재 프린스 오브 웨일즈(Prince of Wales)극장으로 옮겨져 공연되고 있는데, 전자동화된 이 무대의 리뉴얼은 한국공연이 그 모델이 되었다. 

· ABBA 음악의 진수를 들려줄 음향

전세계의 <맘마미아!> 프로덕션이 추구하는 음향의 수준은 기존 뮤지컬 계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음향장비들의 설치 완료 후 스피커 위에 연필을 굴려 울림이나 설치상태를 확인해볼 정도로 까다로운 ABBA 멤버(베니, 비욘)들이 자신들의 음악을 관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해줄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 명성에 걸맞게 한국 공연에 사용될 음향 설비의 물량은 국내 일반 뮤지컬들이 사용해온 양의 10배가 넘는다. 특히 기존 뮤지컬 무대에서 사용되지 않은 고가의 장비들이 설치되는데 이는 상암 운동장에 설치하여도 훌륭할 만큼의 퀄리티를 자랑한다.  

<맘마미아!> 음향 장비들은 유명 뮤지션들의 일류 팝 공연에만 사용되어 온 장비로 야외 록 콘서트 수준의 음향을 균일하게 전달하게 될 스피커와 당일 음향 오퍼레이터의 조작 상황에 관계 없이 시종일관 안정적인 음향 수준을 유지시킨다. 이는 ABBA의 콘서트를 연상시키는 <맘마미아!>의 커튼콜에서 모든 관객이 노래하고 춤추는 기립행진을 이어가는 데에 빠질 수 없는 필수 품목들이다. 모든 관객들은 <맘마미아!>의 공연장에서 뼈 속까지 파고드는 음압을 몸으로, 가슴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최신 장비가 뿜어내는 빛으로 빚어진 꿈의 섬

<맘마미아!>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온통 쪽빛의 무대, 잔잔한 물결이 넘실대는듯한 아름다운 그리스 섬에서 주인공 소피가 I Have a dream을 부르는 첫 장면을 기억할 것이다. 마치 관객 들로 하여금 휴양지에 와있는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아름다운 그리스의 풍광을 만들어낸 것은 <맘마미아!>에 사용된 특수 조명들이다. <맘마미아!>의 조명은 최신 디지털 장비들을 통해 현실감을 바탕으로 자연광과 같은 느낌을 추구하는 동시에, 이국의 정취를 표현하는 뛰어난 감각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극 중 시간의 흐름까지 조명으로 표현해낼 수 있어 현실감을 극대화시켜 줄 디지털 조명기와 콘서트 현장에서만 주로 사용되어온 VARI 무빙라이트는 순간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장점을 통해 화려한 조명의 진수를 보여주어 특히 성대한 커튼콜에서 진가를 보여준다. 그 밖에도 <맘마미아!> 만을 위해 특수 주문 생산되는 차광판 등 장비의 종류와 그 가짓수만으로도 혀를 내두르게 하는 이 수많은 특수 조명기들은 <맘마미아!> 만의 독특한 조명으로 관객들을 작품에 젖어 들게 하는 데 일익을 담당한다. 

· ABBA의 전성기를 연상케 하는 화려한 ‘SUPER TROUPER 의상’
뮤지컬<맘마미아!> 한국공연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220벌의 의상과 155 켤레의 신발은 국내 뮤지컬들의 의상을 담당자들이 뽑은 ‘최고의 품질과 섬세함이 배어있는 명품중의 명품 의상’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맘마미아!>의 의상들은 무대 위, 조명 아래에서는 물론 가까이서 봐도 감탄할 정도의 고급 원단들로 의상 담당자들이 한국과 영국, 호주 등의 원단 시장을 직접 누비며 공수해와 100% 국내에서 제작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의상인 “수퍼 트루퍼Super Trouper 의상”은 옛추억을 떠올리며 즐거워하는 도나와 그의 친구들의 화려했던 과거를 상징함과 동시에 ABBA가 한창 활동하던 시절의 다소 촌스러우면서도 혁신적이었던 의상을 떠올리게 하여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준다.  순수 재료비만 벌당 200만원에 달하는 이 의상은 수작업으로 1,500~2,800개에 이르는 값비싼 보석들이 장식되는데 이 중 수백 개는 놀랍게도 최고급 명품 쥬얼리인 스와로브스키를 사용, 조명의 각도에 구애 받지 않고 항상 아름다운 빛을 발하도록 세심한 정성을 쏟았다.
· 스토리와 함께 한국어로 새롭게 탄생한 ABBA 음악

뮤지컬 <맘마미아!>의 성공요인 중 하나는 바로 관객을 집중시킬 수 있었던 한국어로 번안된 ABBA의 노래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ABBA의 음악은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범 국민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와 더불어 총 22곡 중 단 한 단어의 가사만 공연에 맞게 바꾸고 모두 원래의 가사 그대로 사용되었지만 절묘하게 스토리와 맞아떨어지는 가사야말로 <맘마미아!>의 진정한 매력으로 손꼽힌다. 

한국 제작팀은 오랜 작업을 거쳐 원곡의 느낌을 최대한 살리고 노래의 의미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한국어 번역에 힘을 쏟았다. 오랜 번역과 역 번역 작업을 통해 한국과 영국의 <맘마미아!> 전문가들이 감수한 한국가사는 ABBA의 음악이 주는 느낌을 최대한 살리면서 작품의 내용과 잘 맞아 떨어지는 좋은 가사로 인정받았다. 그 한 예로 도나와 친구들이 지난 가수 시절을 되새기며 신나게 부르는 노래 ‘댄싱퀸 (Dancing Queen)’을 들 수 있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노래이던 만큼 귀에 익숙한 영어들이지만 공연을 통해 이 곡의 내용이 “신나게, 즐겨봐, 인생은 멋진거야, 우~ 기억해 넌 정말, 최고의 댄싱퀸.” 이라는 내용으로 귀에 꽂히고 이 공연의 드라마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관객들은 그 동안 뜻도 모른 채 흥얼거렸던 가사들이 가진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드라마와 함께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 노래 속에서 웃음과 눈물을 흘렸다. 

5. 한국공연 역사를 새로 쓴, 뮤지컬 <맘마미아!>
뮤지컬 <맘마미아!>는 세련되고 간결한 최신무대와 유머 넘치고 따듯한 이야기, 그리고 재치 있고 쉽게 개사된 ABBA의 히트곡은 문화적으로 소외된 중, 장년 관객을 극장으로 불러 모았다. 2004년 초연 이후 대한민국 넘버 원 뮤지컬로 자리매김한 뮤지컬 <맘마미아!>는 2008년 인터파크 선정 ‘2008 골든 티켓 작품상 대상’ 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 2004년 한국초연 – 한국 뮤지컬 역사의 새 장을 열다

2004년 114회 공연 기간, 85%의 객석 점유율, 최단시간 동안 20만 명 관객 동원, 140억원의 매출 등 2004년까지만 해도 생소한 작품이었던 뮤지컬 <맘마미아!>가 거둬들인 성과는 가히 대단했다. <오페라의 유령> 혹은 <캣츠>등과 비교해 봤을 때 제목이 주는 인지도 면에서 일반인들에게 어필하기엔 다소 시간이 걸렸으나, 공연이 시작된 직후 작품의 대중성과 완성도에서 관객들은 폭발적으로 열광했고 공연 전에 비해 예매율이 4배까지 상승하며 흥행 신화를 만들어 나갔다.  

티켓판매처인 티켓링크의 판매순위에서 공연기간 내내 한번도 1위를 놓치지 않았으며, 중년관객들이 대거 공연장을 찾아 총 객석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기현상을 보이며 문화소외계층이었던 중년관객을 순식간에 문화주체 관객으로 탈바꿈시켰다. 

· 2005년 대구공연 – 지방 공연문화의 전설로 남다

2004년 서울에서 일어난 <맘마미아!> 돌풍은 2005년 대구까지 이어졌다. 
1월부터 2개월간 공연된 대구공연은 지방공연 역사상 최장기간, 최다횟수의 공연이라는 점에서 한국 공연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대구에서의 총 57회 공연 동안 평균 객석점유율 87%, 6만 명의 관객이 관람하는 놀랄만한 기록을 세운 뮤지컬 <맘마미아!>는 이미 대구에서 공연된 바 있는 뮤지컬 대작 <캣츠>나 <시카고>의 흥행성적을 훌쩍 뛰어넘는 성적을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지방공연의 특성상 단기 공연으로 이루어졌던 종전의 관행에서 벗어나 장기공연의 성공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녔다. 
· 2006년 서울 예술의전당 공연 – 대한민국 넘버 원 뮤지컬로 자리잡다

2006년 6월, 서울에서 다시 시작된 <맘마미아!>의 크나큰 성공은 공연이 끝나기 전 일찌감치 예견되었다. <맘마미아!>는 티켓 오픈 첫날 5,000여장이 판매가 되고 공연이 시작된 후에는 하루 2~3000여장이 꾸준히 판매되었다. 총 성적은 107회의 공연 동안 객석점유율 97%, 공연이 끝나기 2주 전 티켓이 매진되며 146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렇듯 <맘마미아!>의 회오리 급의 열풍은 아스팔트를 녹이는 폭염과 연일 대서 특필되던 폭우로 인한 수해의 아픔, 월드컵의 뜨거운 열기에도 아랑곳 하지 않았으며, 4대 뮤지컬 중 하나로 불리며 같은 시기에 공연되었던 뮤지컬 <미스사이공>의 막강한 화력을 잠재우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 2007년 성남공연 – 최단기간 300회 공연, 최다 관객 50만 동원

2006년 성공적인 서울공연에 힘입어 2007년 1월 성남 아트센터에서 앵콜 공연을 가진 <맘마미아!>는 성남이라는 지역적 한계와 공연 계의 최대 비수기인 1월 이라는 시간적 한계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특히 성남 공연에서는 한국 최고의 여배우 최정원이 박해미의 바통을 이어받아 3대 도나로 성공적인 무대를 가지며 뮤지컬 스타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 열광적인 공연을 이끌었다. 또한 2007 성남 공연 중 2월 4일은 2004년 <맘마미아!> 한국 초연이래 최단기간인 300회 공연 동안, 최다관객 수인 50만을 돌파하며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 2007-2008년 샤롯데씨어터 공연 – 관객과 혼연일체가 된 무대

2007년 공연 계 최고 이슈였던 샤롯데씨어터 차기작으로 선정된 뮤지컬 <맘마미아!>는 작품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은 쾌거로 기록되며 5개월간의 대장정 공연에 들어갔다. 특히 샤롯데씨어터는 뮤지컬 <맘마미아!> 웨스트엔드 공연장인 프린스 오브 웨일 씨어터 그리고 브로드웨이 공연장인 캐딜락 윈터 가든 씨어터와 비슷한 규모로, 이 작품의 공연장으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춘  완벽한 만남이었다. 또한 무대와 객석간의 거리가 가까워진 샤롯데씨어터의 <맘마미아!> 공연은 제 3막이라 불리는 성대한 커튼콜과 함께 신바람을 몰고 오며 5개월간의 공연기간 동안 19만 명 관객을 모으며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대표 뮤지컬로 자리 매김 하였다.

특히 샤롯데씨어터 <맘마미아!> 공연은 국내 최대 티켓 예매사이트인 ‘인터파크’에서 선정한 ‘골든 티켓 작품상 대상’을 수상하였다. 이 상은 뮤지컬, 연극, 콘서트 등 전 장르를 망라하여 가장 대중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티켓판매가 가장 높았던 공연을 꼽는 상으로 유료티켓 판매 수 그리고 인터넷 인기투표로 선정된다. 이렇게 ‘골든 티켓 작품상 대상’ 수상은 뮤지컬 <맘마미아!>의 작품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최고의 티켓 파워를 가진 작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 2009년 서울 국립극장 공연 – 영원히 깨질 것 같지 않는 성공신화

1999년 영국 웨스트엔드에서 탄생한지 10주년을 맞은 뮤지컬<맘마미아!>는 200개 주요도시에서 매일 밤 공연되고 있으며 4000만 명이 넘는 관객이 관람하였고 20억불 이상의 티켓판매고를 올리며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이러한 성공신화는 한국에서도 이어져2004년 초연 이후 지금까지 총 679회 공연 동안 약 100만 명의 관객을 모으며 ‘국민 뮤지컬’로 자리매김하였다. (2009년 기준)
전염성이 강한 이 흥행대작은 2008년 메릴스트립, 피어스 브로스넌, 콜린퍼스 주연의 영화로도 제작되어 <맘마미아!> 열풍에 불을 지폈다. 영화 개봉과 동시에 전세계 13개국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였고 흥행수입도 5억 8천만불을 벌어들이며 세계 뮤지컬 영화사상 최고의 흥행성적을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4050 컬처족’ 이라고 불리는 중년관객층을 영화관으로 불러모으며 461만 명이라는 관객수를 기록, 역대 뮤지컬 영화사상 최고의 흥행기록을 세우며 <맘마미아!> 열풍을 이어갔다. 

· 2010-2011년 지방투어 공연 – 100만 관객 돌파, 전국을 점령하다 
2005년 지방공연 역사상 최초, 최장기 공연을 성공적으로 치른바 있는 뮤지컬 <맘마미아!>는 2010년 5월 경기도 이천 공연을 시작으로 부산, 청주, 대전, 구미 등 2011년 4월 제주까지 약 1년 여간 23개 지역을 순회하며 100만 누적관객을 돌파하며 명실상부 대한민국 국민 뮤지컬임을 다시 한번 입증시켰다. 특히, 2010년 오디션을 통해 '샘'역으로 새롭게 합류한 남경주는 '도나'역의 최정원과 오랜 무대호흡을 자랑하듯 환상적인 공연을 선보여 국내 대형뮤지컬로는 이례적인 지방 최장기 공연기간 동안 매 도시마다 객석을 가득 채우며 지역 뮤지컬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였다.
6. 시놉시스
무대는 그리스 지중해의 외딴 섬……젊은 날 한때 꿈 많던 아마츄어 그룹 리드싱어였으나 지금은 작은 모텔의 여주인이 된 도나(Donna)와 그녀의 스무 살 난 딸 소피(Sophie)가 주인공이다. 도나의 보살핌 아래 홀로 성장해온 소피는 약혼자 스카이(Sky)와의 결혼을 앞두고 아빠를 찾고 싶어하던 중 엄마가 처녀시절 쓴 일기장을 몰래 훔쳐보게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찾은, 자신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있는 세 명의 남자, 샘(Sam Carmichael), 빌(Bill Austin), 해리(Harry Bright)에게 어머니의 이름으로 초청장을 보낸다. 

결혼식을 앞두고 분주한 소피의 집……엄마의 옛 친구들이며 같은 그룹의 멤버였던 타냐(Tanya)와 로지(Rosie)가 도착하고 소피의 친구들도 부산해하며 즐거운 가운데 도나의 옛 연인 3명이 한꺼번에 도착한다. 도나는 그들을 보고 크게 놀라 당황하며 안절부절 못하게 된다. 흥분되는 마음에 진짜 아빠를 찾는데 여념이 없는 소피는 세 남자를 만난 후에 진짜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더욱 헷갈려 한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동안 세 명의 남자는 도나와 각기 옛 일을 회상하며 감상에 젖고 그 중 샘은 아직도 도나를 사랑하고 있으며 그녀가 다시 자기를 향해 마음을 열기를 바라지만 도나는 혼란스러워하며 그를 거부한다. 

드디어 소피의 결혼식 날……결혼식이 거행되기 전, 도나는 축하객들 가운데 소피의 아버지가 있지만 자신도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소피 또한 자신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누구인지도 모르는 아버지가 아니라 주체적인 자기 자신과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소피는 자신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결혼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주인을 잃어버린 결혼식은 하객들의 왁자지껄한 권고 끝에 샘과 도나에게 돌아간다. 샘의 청혼 앞에서 망설이던 도나가 친구들과 하객들이 보내준 용기로 그의 사랑을 받아들인 것이다. 

7. 배우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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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나– 최정원

[뮤지컬] 맘마미아!/ 시카고/ 소리도둑/ 듀엣/ 프로듀서스/ 아이러브유/ 비밀의 정원/
지킬앤하이드/ 토요일 밤의 열기/ 갬블러/ 틱틱붐/ 캬바레/ 키스미, 케이트/ 2000 듀엣/ 렌트/
하드락카페/ 지상에서 부르는 마지막 노래/ 브로드웨이 42번가/ 쇼코미디/ 사랑은 비를 타고/   그리스 

[연극] 피아프/ 버자이너모놀로그/ 딸에게 보내는 편지

[수상] 제16회 한국뮤지컬대상 여우주연상(2010)/ 골든티켓 뮤지컬 여우주연상(2008)/ 대구뮤지컬대상 인기스타상(2006)/ 꽃봉지회 올해의 배우상 (2006)/ 한국뮤지컬대상 인기스타상(2002)/ 한국뮤지컬대상 여우주연상 (2001)/ 한국뮤지컬대상 인기스타상(1997)/ 한국뮤지컬대상 여우 조연상(1996)/ 한국 뮤지컬 대상 신인상(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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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냐 – 전수경

[뮤지컬] 금발이 너무해/ 맘마미아!/ 애니/ 메노포즈/ 넌센스 잼보리/ 키스미 케이트/ 렌트/ 시카고/ 갬블러/ 라이프/ 아가씨와 건달들/ 브로드웨이 42번가/ 넌센스/ 틱틱붐/ 캣츠 등

[연극] 버자이너모놀로그/ 사천의 착한 사람/ 러브레터

[영화] 마마/ 가루지기/ 싸움/ 최강로맨스/ 역전에 산다/ 공공의 적 등 

[연출] 뮤지컬 메노포즈/ 연극 하이라이트

[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 떼루아

[수상] 제 11회 MBC대학가요제 동상/ 한국뮤지컬대상 여우조연상/ 한국뮤지컬대상 여우주연상/ 한국뮤지컬대상 여우주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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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냐 – 황현정

[뮤지컬] 맘마미아!/ 헤어스프레이/ 댄싱 섀도우/ 유린타운/ 렌트/ 갬블러/ 틱틱붐/ 럭키루비/ 키스미,케이트/ 시카고/ 그리스/ 7인의 신부/ 사랑은 비를 타고/ 웨스트사이드스토리/ 레미제라블/ 코러스라인 외 

[연극] 피아프

[안무] 라스트 파이브 이어스/ 렌트/ 블러드브라더스/ 듀엣/ 겜블러

[조안무] 맘마미아!/ 키스미,케이트/ 유린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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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 – 이경미 

[뮤지컬] 맘마미아!/ 베로나의 두신사/ 모차르트/ 고궁대장금/ 메노포즈/ 찬스/ 사운드오브뮤직/ 유린타운/ 캬바레/ 레미제라블/ 돈키호테/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가스펠 외
[연극] 피아프/ 버자이너모놀로그/ 침향 외 

[영화] 주문진

[드라마] 거침없이 하이킥/ 90일 사랑할 시간/ 마이캅

[음반] 사랑은 개나소나(거침없이 하이킥 OST)/ 정규싱글앨범 1집 “거짓말이야”
[기타] 스포츠월드 칼럼 “이경미의 떳다 뮤지컬” 연재

[수상] 한국뮤지컬대상 여우조연상(2003)/ 연극영화의 해 최우수 여우조연상(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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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 – 성기윤

[뮤지컬] 화선 김홍도/ 원효/ 금발이 너무해/ 남한산성/ 베로나의 두 신사/ 선덕여왕/ 퀴즈쇼/ 기발한 자살여행/ 시카고/ 맘마미아!/ 듀엣/ 사운드 오브 뮤직/ 라스트 파이브 이어스/ 갬블러/ 렌트/ 더라이프/ 틱틱붐/ 키스미케이트/ 더 씽 어바웃 맨/ 아이다 외
[수상] 한국뮤지컬대상 남우조연상(07), 대구뮤지컬대상 인기스타상(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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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 – 이현우

[뮤지컬] 싱글즈

[영화] 썬데이 서울/ 여름이 가기 전에/ B형 남자친구/ S 다이어리/ 메이/ 토요일 오후 2시 
[방송] 新데릴사위/ 달자의 봄/ 웨딩/ 사랑은 아무도 못말려/ 슬픈연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 옥탑방 고양이 
[기타] KBS 2FM 이현우의 음악앨범DJ

[수상] 2004 MBC 연기대상 TV MC 부문 특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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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 – 황만익

[뮤지컬] 시카고/ 기쁜 우리 젊은날/ 댄싱 섀도우/ 듀엣/ 맘마미아!/ 지저스크라이스트슈퍼스타/ 해상왕 장보고/ 팔만대장경/ 화랑원술/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카르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돈키호테/ 프로듀서스 등
[연극] 피아프/ 침향/ 벚꽃동산/ 공룡의 발자국을 찾아서/ 사천의 착한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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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 박윤희
[연극] 푸르른날에/ 오이디푸스/ 친정엄마와 2박3일/ 심판/ 억울한여자/ 13월의길목/ 나생문/ 고곤의 선물
[뮤지컬] 지하철1호선/ 모스키토/ 개똥이/ 렌트/ 밑바닥에서/ 서푼짜리 오페라

[드라마] 명동백작/ 지금도 마로니에는

[영화]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2424/ 튜브/ 마노/ 키로기 

[수상] 제44회 동아연극상 신인연기상/ 거창국제연극제 남자연기상(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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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피 – 박지연
[뮤지컬] 맘마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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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피 - 김자경 

[뮤지컬] 헤어스프레이/ 맘마미아!/ 찬스/ 이중섭추모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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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 – 이창원

[뮤지컬] 환상의 커플/ 금발이 너무해/ 맘마미아!/ 달고나/ 대장금/ 헤어스프레이/ 라이온킹(극단 사계)
리사 – 장자혜

	

	


[뮤지컬] 서편제/ 대장금/ 명성황후/ 뜨란지트 

알리 – 정혜정

[뮤지컬] 웰컴맘/ 클레오파트라/ 맘마미아!/ 소나기/ 와이키키 브라더스

에디 – 서만석

[뮤지컬] 시카고/ 올슉업/ 라디오스타/ 마이페어레이디/ 더라이프/ 명성황후/ 대장금/ 달고나/ 불의검

[연극] 피아프

페퍼 – 이동재

[뮤지컬] 미스사이공/ 맘마미아/ 대장금/ 겜블러/ 헤어스프레이/ 맨오브라만차/ 올슉업
[기타]  KBS연기대상 및 세종문화회관 기념공연 등 다수 탭공연/ SM소속 SES 3집 백업댄서
이수영

[뮤지컬] 맘마미아!/ 헤어스프레이/ 와이키키브라더스 / 지저스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카르멘 /풋루스 / 시스터소울

채유정

[뮤지컬] 맘마미아!/ 시카고/ 댄싱 섀도우/ 인어공주/ 풋루스/ 피터팬/ 하드락 카페/ 와이키키 브라더스/ 불의 검/ 겨울 나그네/ 드라큘라/ 넌센스 
[악극] 아씨, 넌버벌 퍼포먼스 UFO
이여울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 온에어/ 능소야 내 좀 살리도/ 하루/ 크레이지포유/ 해상왕 장보고/ 그리스
[연극] 킬유킬미/ 클럽오광/ 사랑합니다 그 설레임의 시작/ 연기가 눈에 들어갈 때/ 달림은 이쁘기도 하셔라
이민주              

[뮤지컬] 1224/ 오버나이트/ 맘마미아!/ 헤어스프레이/ 번데기 / 빙고
[연극] 오비이락

이수정
[뮤지컬] 내 마음의 풍금/ 맘마미아!/ 에비타/ 프로듀서스/ 명성황후/ 페임/ 아가씨와 건달들/ 싱잉 인 더 레인/ 성춘향/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카르멘시타/ 신라의 달밤/ 토미/ I Love Musical/ 포기와 베스/ 시카고/ 브로드웨이 42번가 

[연극] 베니스의 상인

김지선

[뮤지컬] 한밤의 세레나데/ 라디오스타/ 더 라이프/ 햄릿/ 두 번째 태양/ 오! 당신이 잠든사이

이재혁

[뮤지컬] 뉴 씨저스패밀리/ 스페셜레터/ 연탄길/ 드림걸즈/ 더 라이프/ 마리아마리아/ 요덕스토리

[연극] 열쑤
곽동욱

[뮤지컬] 맘마미아!/ 키스미 케이트/ 헤어스프레이/ 렌트/ 유린타운/ 갬블러/ 사운드오브뮤직/ 캬바레/ 내마음의 풍금

정동진

[뮤지컬] 아이다/ 태양의 노래/ 정글북/ 라디오스타/ 라이프/ 풋루스/ 하드락카페
[연극] 산불

[영화] 독립영화 ‘어떻게든 그곳으로 가야한다’
이상훈 
[뮤지컬] 왕자와 크리스마스/ 갓스펠 라마

백민수

[뮤지컬] 맘마미아!/ 갬블러/ 마네킹/ 라이온킹

전호준

[뮤지컬] 로미오&줄리엣/ 어머니의 노래/ 남한산성/ 시카고/ 캣츠/ 노트르담 드 파리
진승환

[뮤지컬] 맘마미아!/ 헤어스프레이/ 신행진 와이키키/ 우연히 행복해지다/ 이순신

김은희

[뮤지컬] 알라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헤어스프레이/ 로미오&줄리엣/ 마인/ 신행진 와이키키/ 하드락 카페/ 요덕스토리/ 코카서스의 백묵원

홍준기

[뮤지컬] 점점/ 주유소 습격사건
[연극] 피아프
8. 스태프 프로필

연출 : Paul Garrington

Paul Garrington은 맘마미아!의 유럽 및 아시아 공연 Associate Director이다.

그는 최근에 함부르크에서 ‘Dirty Dancing’유럽초연을 맡았고, Picasso’s Women, Take the fire, Broken Journey, Anyroad, The Lifeblood, The Crucible, The Sea, Macbeth, Twelfth night, A midsummer night’s dream 등 다수의 연극과 뮤지컬 공연을 연출해왔다. 또 La nuit de valognes과 Startford-upon-avon 연출 및 Sir peter hall 과 Adrian noble의 associate 역임 등, Royal Shakespeare Company와 오랜 인연을 맺어 왔다. 그는 도쿄의 Ginza Saison Theatre 에서 공연된 Midsummer night’s dream의 월드 투어를 감독하였다.

웨스트엔드 뮤지컬 Whistle down the wind와 The pet shop boys의 Close to heaven에서 Andrew Lloyd Webber와 함께 The Really Useful theatre Company와 오랜 기간 작품을 같이 해왔다.  

국내연출 : 한진섭

[뮤지컬] 맘마미아!/ 브로드웨이 42번가/ 대장금/ 더 라이프/ 갬블러/ 아이러브유/ 틱틱붐/ 렌트/ 풀몬티/ 미녀와야수/ 더씽어바웃맨/ 피핀/ 프로듀서스 외 다수

[뮤지컬 개사] 더 라이프/ 맘마미아!/ 풀몬티/ 유린타운/ 렌트/ 라스트파이브이어스

[드라마트루그] 올댓재즈

[수상] 제6회 한국뮤지컬대상 연출상 <갬블러>/제11회 한국뮤지컬대상 연출상 <아이러브유> 
음악감독 : Martin Lowe

A Funny thing happened on the way to the forum (RNT), Jerry springer – The Opera(RNT, Cambridge Theatre, Battersea arts centre, Assembly rooms – Edinburgh Festival), The full monty (Prince of Wales Theatre), Mamma-mia! (Prince Deward Theatre, Umi Theatre Tokyo, 예술의 전당, 국제투어), Taboo의 워크샵 We will rock you의 워크샵 There life after high school, Pal joey, the sea, Aristocrats, Last train to berlin, Cats, Les miserables, Once on this island, Moby dick, which witch, Definitely doris, Maddie, just so Closer than ever  

작곡 : The blue room (Theatre Royal Haymarket & Minerva Theatre), The misanthrope, The Secret rapture, Hysteria, Lettice And Lovage, Ear Exile
국내음악감독 : 김길녀

[뮤지컬] 프린세스 콩쥐/ 광화문연가/ 모차르트/ 미스사이공/ 프로듀서스/ 아이러브유/ 맨 오브 라만차/ 가스펠/ 맘마미아!/ 지저스크라이스트수퍼스타/ 몽유도원도/ 유린타운/ 갬블러/ 키스미 케이트/ 명성황후/ 오페라의 유령

[작곡] 연극<오버 외스트 라이히>

안무 : Leah Sue Morland 

<맘마미아!> 런던 공연의 조안무이며, 미국 투어와 함부르크, 유트레치, 그리고 스투트가르트 공연에도 참여, 한국, 일본 맘마미아!의 협력안무가. Leah는 여러 공연들의 Dance Captain이었고, 조 안무로 Oklahoma의 1994년 작품 그리고 the late Richard Sampsom의 보조 안무가였다.

참여한 공연으로는 Disney, The Muppet show, West side story, Me and my girl, Starlight Express, Cats, Grease, Mr. Producer, Fame, Dick Wittington, The cats video 그리고 맘마미아! (오리지널 캐스트 및 캐스트 앨범) 등이 있다.

그녀는 영국과 유럽 등지 다수의 TV Show공연을 참여했고, The Royal Variety와 Olivier Awards에서의 공연 안무를 포함하여, 팝 아티스트인 Heatwave, Sir Cliff Richard, Kylie Minogue과도 공연했다.

국내안무 : 황현정

[뮤지컬] 맘마미아!/ 헤어스프레이/ 댄싱 섀도우/ 유린타운/ 렌트/ 갬블러/ 틱틱붐/ 럭키루비/ 키스미,케이트/ 시카고/ 그리스/ 7인의 신부/ 사랑은 비를 타고/웨스트사이드스토리/ 레미제라블/ 코러스라인 외 

[연극] 피아프

[안무] 라스트 파이브 이어스/ 렌트/ 블러드브라더스/ 듀엣/ 겜블러

[조안무] 맘마미아!/ 키스미,케이트/ 유린타운




목   차


2011 뮤지컬 <맘마미아!> 공연개요





뮤지컬 <맘마미아!>는 어떤 작품인가


뮤지컬 <맘마미아!>의 탄생


웨버와 맥킨토시의 신화를 넘어선 세계최고 흥행작


2011년, 다시 한번 맘마미아!


전국을 누비고 다시 돌아온 뮤지컬 <맘마미아!>


서울 서남권 지역의 문화를 리드하다!


<맘마미아!>로 불어온 新바람


새로운 감각을 일깨워준 <맘마미아!> 무대 매커니즘


투어공연을 위해 새롭게 제작된 효율적 무대


ABBA 음악의 진수를 들려줄 음향


최신 장비가 뿜어내는 빛으로 빚어진 꿈의 섬


ABBA의 전성기를 연상케 하는 화려한 ‘SUPER TROUPER 의상’


스토리와 함께 한국어로 새롭게 탄생한 ABBA 음악


한국 공연 역사를 새로 쓴, 뮤지컬 <맘마미아!>


2004년 한국초연 – 한국 뮤지컬 역사의 새 장을 열다.


2005년 대구공연 – 지방 공연문화의 전설로 남다


2006년 서울 예술의전당 공연 – 대한민국 넘버 원 뮤지컬로 자리잡다


2007년 성남공연 – 최단기간 300회 공연, 최다 관객 50만 동원


2007-2008년 샤롯데씨어터 공연 – 관객과 혼연일체가 된 무대


2009년 서울 국립극장 공연 – 영원히 깨질 것 같지 않은 성공신화


2010-2011년 지방투어 공연 – 100만 관객 돌파, 전국을 점령하다 


시놉시스


배우 프로필


스태프 프로필




















